
Koch, 기후변화 경고에 “검은 돈”
기후변화 반대단체에 후원금 지급 … 감세혜택에 익명성 보장으로

기후변화 경고에 따라 불리한 입장에 있는 화석연료 거부들이 기후변화 경고를 반박하는데 뒷돈을 대고 있

다고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월25일 폭로했다.

미국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리아에 거점을 둔 Donors Trust와 Donors Capital Fund가 불온한 돈줄로 떠올랐

다. 수백만달러가 기부되고 있음에도 기부자들이 익명으로 돼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추적한 결과, 캔자스에 본부를 두고 원유ㆍ가스ㆍ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Koch의 대

주주 찰스 코흐와 동생 데이비드가 돈줄의 주인으로 확인됐다.

코흐 형제는 집안이 운영하지만 겉으로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는 제3의 조직 Knowledge & Progress Fund

를 통해 수백만달러의 뒷돈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찰스 코흐와 부인 리즈가 이사로 돼 있는 펀드는 2007년에 125만달러를 내놓은데 이어 2008년에 125만달러,

2009년에 200만달러를 각각 기부했다.

문제의 Donors Trust는 미국 세법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비해 더 많은 감세혜택을 받고 익명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드렉설 대학의 로버트 브룰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기후변화 과학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에게 5억

달러의 후원금이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 익명자들이 제3의 단체를 통해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부자들은 익명을 고수해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 있다”며 “기부금이 제3의 단체를 통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단체에 기부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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